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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7월 4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7월 25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화양연화, 꽃보다 아름다운 순간을 나눕니다 ”

2024년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달력 사진 공모전 
우리 연구원에서는 회원의 기억과 이야기가 담긴 달력 제작을 통한 회원 공감

대 형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 달력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회

원님의 앨범 속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

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개별 

안내드린 SNS를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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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17주년 기념행사 안내 (9월 2일 ~ 9월 3일)

이오당 야경

2006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었던 우리 연구원의 열일곱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土)~9월 3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7주년 기

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주한옥마을 내 이오당”입니다. 

이오당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이어 받은 전

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향집 툇마루에 앉은 편안함으로 하룻밤을 보내며 

새로운 기운을 나누시길 빌겠습니다.

개원 기념 회원의 날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

(063-286-3005)나 사무국장(010-6275-0409)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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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속의 오늘

작은연못  - 1950. 7. 26

한국전쟁 당시 대전 방어선이 무너져, 국군과 미군이 퇴각하던 1950년 7월 26일부터 사

흘간에 걸쳐,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 아래 터널(속칭 쌍굴다리)에 피신한 인근 

마을 주민 수백여명이 미군기의 기총소사와 지상군의 사격으로 학살되는 비극이 벌어진

다. 살아남은 10여명은 침묵의 통곡을 견디다 4월 혁명 직후 미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

청을 제기하지만 기각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진 듯 여겨졌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에서 

한국을 '구해준 은인' 인 미군의 범죄를 꺼내는 것은 용공세력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4월 혁명 이후 집권한 쿠데타 세력과 이어진 군사정권 아래서 유족들은 암흑

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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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노근리양민학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은용(사건 당시 다섯 살 난 아들과 두 

살 된 딸 사망 부인 중상의 피해 당사자)이 유족들의 비극을 담은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라는 실록 소설을 출간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한겨레신문은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그해 5월 4일자로 싣고, 월간 말지의 오연

호(오마이뉴스 대표이사)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여 그해 7월호에 

"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00여 명 학살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내막을 

기사화하였다. 

1999년 9월 미국 AP통신은 당시 미군은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

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에 따라 학살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국내 언론사들이 앞 다투어 이 학살극에 대해 보도를 시작하여 세상에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정은용씨가 쓴 실록 소설은 2010년 '작은 연못' 이라는 이름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

다. 이후 한국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한 시간을 보내

고 2004년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굴에 갇혔던 피난민들 중 누군가 아이를 낳았으며 아이가 자꾸 울어 총알이 쏟아지자 아

바지가 아이를 개울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이야기, 나흘 동안 주민들이 죽어가면서도 몇

몇은 시체를 방패삼아 핏물로 목을 축이며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등은 생존자들의 증언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학살 사건을 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 중의 부수적 피해로만 봐야 할 것인가? 혹

은 전쟁의 온전한 피해자로서 국가가 나서서 사죄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 사건의 진상과 피해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한 대한민

국의 비극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